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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포스트에디팅,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가?:

포스트에디팅 수업 설계를 위한 예비 연구

이 준 호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1. 서론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이하 포스트에디팅)이란 기계번역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 번역 텍스트를 편집(edit), 수정(modify), 교정(correct)하는 행위를 의미

한다(Allen 2003: 297).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기계번역 결과물의 품질이

높지 않다면 포스트에디팅 수행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계기반번역

(SMT) 대비 높은 품질 수준을 보이는 신경망번역(NMT)의 등장으로 다양한 언

어권에서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Jia et al. 2019: 60). 

이러한 기대감은 번역 업계 및 학계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국제적

인 언어서비스 기업인 SDL은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교육 및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유명 번역 프리랜서 구직 싸이트인 Proz.com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터 모집 공고를 볼 수 있으며, 단순한 검색을 하더라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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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디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학계에서는 신경망번역 결과물을 사용한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그 품질과 생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

다(김순미 외 2019; Koponen 2016 등). 신경망 번역의 출시 이후 국내에서도

기계번역의 활용 및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여기에 더

해 학교기관(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중앙대, 한국외대 등), 사기업(솔트룩스의

AI 번역사 교육) 혹은 사설 교육기관(국제통역번역협회의 MT Editor)에서 포스

트에디팅에 대한 교육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시범적 교육이 학교기관에

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 포스트에디팅을 위한 교육 방식과 내용에 관한 연구의 필요

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교육을 제공하기에 앞서 포스트에디팅이란 번역 수

행 방식이 한국어와 영어 언어쌍에 적합한 번역 방식인지, 포스트에디팅 수행

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

으면 포스트에디팅 교육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더 나아

가 포스트에디팅 수행에 대한 전문성 정의가 불투명해지고 포스트에디팅은 누

구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포스트에디팅은 기계번역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번역학 혹

은 번역 교육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핌(Pym 2003: 486)은 기계번역을 사용하면서 외국어 전문성이 과거보다 중요

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외국어를 참조하지 않는 단일어 포스트에디

팅의 유효성을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Mitchell et al. 2013). 이는 모국어와 외

국어에 대한 유창성(proficiency)을 번역 능력의 하나로 제시한 과거의 연구 및

번역 실무자들의 통념에 배치된다. 또한 신경망번역 등 번역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전문 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의 번역 수행이 예상되기에(김순미

2018: 12), 정규 번역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번역서비스 제공을 목

표로 삼아온 전통적 번역 교육기관은 도전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예고되면서 번역가는 사라질 직업으로 언론 보도되기도 했

다.1) 한 온라인 번역회사는 외국어가 가능하다면 본업과 병행하여 번역가를 고

1) 인터넷자료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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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해 봐도 좋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2)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채용 공고나

포스트에디팅 교육기관의 모집 공고를 보아도 명확한 사전 지식 혹은 교육을

채용 요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달리 표현하자면 포스에디

팅은 번역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도, 매우 뛰어난 번역 역량이 없어도, 적당한

모국어와 외국어 구사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인식하

는 경향성을 국내에서 일부 관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본고의 목적은 아니다. 비전문가가 우수한

품질의 포스트에디팅 제공이 가능한지, 그 결과 번역 역량을 배양하던 전통적

번역 교육의 입지가 좁아지고 완전히 새로운 번역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

을 탐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그리고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번역

학계 및 교육계의 초기 방향성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영어 언어쌍의 포스트에디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포스트에디팅 수행에 필요한 역

량과 하위역량을 식별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 및 본 연구자의 역량을 초과하는

광범위한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어-영어 언어쌍의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소규모 연구를 축적하여 포스트에디팅 교육 및 능력에 대한 포괄적 논의

를 앞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그 첫 단계로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

한 한영 포스트에디팅에 먼저 집중하고자 한다. 물론 영한 포스트에디팅에 필

요한 기초적 교육과 능력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지만 이는 추후 연구에서 별

도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한영 포스트에디팅 교육의 필요성 여

부와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수업을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기초 정

보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1>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면 누구나 한영 포스트에디팅 수행이 가능한가?

2>석사과정 2학기의 번역 교육이 한영 포스트에디팅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는가?  

3>1학기의 영한 포스트에디팅 교육 및 4학기의 번역 교육이 한영 포스트에

2) 인터넷자료2 참조

174 번역학연구 ● 제22권 1호

   디팅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상기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기존 국내외 연구의 이론적 주장과

실험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2장 선행연구 분석). 다음 단계로 이론적 논의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실제 결과물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번역 교육 경험을 가진 세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했으며, 그 구성과 목적

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3장 연구의 설계). 이후 참여자들의 결과물 분석을

통해 포스트에디팅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 수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설문 결과를

추가 분석하여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4장 결과물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고의 실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며 한영 포스트

에디팅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포스트에디팅 역량과 교육 연구

포스트에디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를 시도한 해외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 리코와 토레온(Rico and Torrejón 

2012)은 포스트에디팅에 필요한 역량을 크게 도구적(instrumental) 및 핵심적

(core) 역량 그리고 언어적 기술(linguistic skill)로 구분하였다. 도구적 역량은

기계번역 및 포스트에디팅에 수반되는 다양한 도구에 대한 이해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핵심적 역량은 심리생리적 역량(psycho-physiological competence) 및

전략적 역량(strategic competence)으로 추가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 언어적 기

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적 기술. 번역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출발언

어와 도착언어에 대한 우수한 지식, 포스트에디팅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익숙도, 적어도 두 개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의사소통 및 텍스트적

능력, 문화 및 문화간 역량, 주제 영역에 대한 역량 등이 있다(Ric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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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ejón 2012: 170).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들이 정의한 포스트에디팅 역량의 내용이 기존에

제시된 다수의 번역 역량 모델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언어적 기

술에 대한 설명은 번역사에게 필요한 언어적 기술에 포스트에디팅 특이적인 요

소를 일부 추가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포스트에디팅 역량을 정의한 또 다른 연구인 니츠키 외(Nitzke et al. 2019)

는 네 가지 핵심역량과 여덟 가지 하위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역량은 기존

의 번역 역량 모델과 차이점이 있지만, 하위역량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 

<표 1> 포스트에디팅 역량 구분

핵심역량 하위역량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전략(strategic) 

컨설팅(consulting) 

서비스(service) 

교정교열(revision)

번역(translation)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 

기계번역(MT)  

리서치(research) 

도구적(instrumental) 

언어외적(extralinguistic) 

양언어적(bilingual)3)

이들은 포스트에디팅과 번역 사이에는 다수의 유사성과 일부의 차이가 존

재하기 때문에, 교정교열 역량을 가진 번역사는 포스트에디터가 되기 위한 기

초 자질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포스트에디터에게 필요한 별도의 역량을 번역 프로그램 내에서 교육해야 함

을 권고하고 있다(Nitzke et al. 2019: 252). 

상기 논의한 두 가지 포스트에디팅 역량 모델의 공통점을 요약하자면, 포스

트에디팅이 번역과 유사한 점을 다수 지니고 있으나 포스트에디팅 특이적인 부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델 모두 언어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한 연구나 실험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

3) 번역 역량과 유사한 하위역량을 연구자가 강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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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먼저 포스트에디팅에 수행에 있어 도착언어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Johnson and Whitelock 2003; Sánchez-Gijón and Torres 

Hostench 2014 등). 이를 본 연구의 맥락에 적용해 본다면 영어에 대한 역량이

포스트에디팅 품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포스트에디팅 교육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오브라이언(O'Brien 2002: 100)

의 연구는 포스트에디팅의 교육 대상을 번역을 배우는 학생(trainee translators)

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언어적 기술(excellent language 

skills)과 특화된 번역 기술(specialized translation skills), 기초적 언어학(basic 

linguistics), 기초적 용어 관리(basic terminology management) 등을 포스트에디

팅 수강의 선결 요건으로 제시하며 포스트에디팅 교육은 학부의 후반 혹은 대

학원 프로그램에서 개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O'Brien 2002: 105). 석사과정

의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한 구에베로프 아레나

스와 무어킨즈(Guerberof Arenas and Moorkens 2019) 역시 포스트에디팅에 특

화된 지식과 기술로서 포스트에디팅의 개념, 품질, 포스트에디팅의 종류, 일반

적인 규칙, 공통적인 기계번역의 오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학습자가 포스트에디팅이란 새롭고 복잡한 기술을 습득하기 이전에 핵심적 기

술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Guerberof Arenas and Moorkens 2019: 

232). 결국 상기 두 연구 모두 포스트에디팅 수행을 위해서는 번역의 기초기와

포스트에디팅 특이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해 번역의 교육 및 경험이 포스트에디팅의 수행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기존 번역 업무 및 포스트에디팅

경험이 있으면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이 우수함을 보고한 연구(de Almeida 2013: 

199-200) 그리고 전문가와 초심자를 비교할 경우 전문가의 생산성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힌 연구가 대표적이다(Moorkens and O’Brien 2015: 80). 또한 경험이

많은 번역사가 포스트에디팅의 속도와 품질에서 모두 우위를 보였음을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De Almeida and O’Brien 2010: 7). 하지만 이들은 경험이 많

은 번역사의 결과물에는 선호도에 의한 수정(혹은 스타일적 수정)이 많음을 지

적하며, 단순히 오류의 교정 여부가 아니라 필수적 수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졌

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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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처럼 동양어-영어 언어쌍을 대상으로 연구한 야마다(Yamada 2014)

는 토익 평균 800점인 학부생 43명의 영어->일본어 포스트에디팅 수행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는 전문적 수

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며, 2> 번역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반드시 포스트에디팅

을 더 잘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번역 성적이 낮으면 포스트에디팅을 잘 수행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3> 인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수행에 필요한 자질

(qualification)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상기 연구와 유사한 구성으로 시행

한 야마다(Yamada 2019)의 연구 역시 신경망번역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번역 교육을 통해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2.2 국내의 영한 및 한영 포스트에디팅 선행연구와 한계

하지만 국내의 경우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총론적 성격 및 미래의 전망을

제시한 연구(박지영 2017; 신지선 2017; 전현주 2017 등), 영한 포스트에디팅의

품질과 생산성에 대한 연구(김순미 외 2019),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대한 연구

(마승혜 2018; 윤미선 외 2019; 이상빈 2017; 이상빈 2018a; 이상빈 2018b; 이

준호 2018 등)등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포스트에디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일례로 이상빈(2017)은 학부생의 영한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단일 언어 포스트에디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기계번역의 오류 패

턴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상기 연구의 후속으로 학부생의

영한 포스트에디팅 과정을 분석하여 포스트에디팅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한 이

상빈(2018b)의 연구는 학습자들의 기본적 번역 역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언어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영 포스트에디팅의 경우 영한 포스트에디팅 대비 연구의 수가 더욱 적으

며, 결과물이나 과정을 분석하여 포스트에디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구체적

으로 언급한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렵다. 학부에서의 한영 포스트에디팅을 다룬

김순미(2017)의 연구는 학부 수업에서 기계번역 및 기계번역의 전처리와 후처

리를 논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번역 수정의 구체적인 사례라기보다는, 기계번역

의 학부 수업 활용 방안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한영 포스트에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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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 마승혜와 성승은(2019)의 경우 학부에서 한영 번역을 더욱 정확하고 효

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으로 포스트에디팅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참여자들이 실습 과정을 경험하며 깨닫게 되는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마승혜(2018)의 경우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요소를 언어적 차원, 텍스트적 차

원, 화용적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안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번역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혹은 번역

수행 경험은 포스트에디팅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번역 수행을 위

한 하위역량의 하나인 언어적 능력은 포스트에디팅 수행에 있어 간과할 수 없

는 요소이며, 인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의 수행에 필요한 역량의 차이가 있으며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는 번역 교육 및 포스트에디팅 교육 경험이 포스트에디팅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 능력이 포스트에디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부

족한 현실이다. 더 나아가 포스트에디팅과 번역 역량의 차이를 구분하여 교육

을 설계하기 위한 시도는 더욱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는 매우 기초적인 실험 데

이터의 취합부터 시작하여 상기 언급된 연구 공백 극복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

한 번역 역량이 포스트에디팅에 도움이 된다는 번역학 이론적으로는 명확해 보

이는 명제를 이론이 아닌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자

의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번역 교육 배경을 가진 그룹의 한영 포스트에디팅 결

과물을 분석한 연구가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한영 포

스트에디팅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식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

육 설계 방향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험의 설계

3.1 참여자 선정

본 실험은 번역 교육 배경이 다른 세 개의 그룹을 비교하여 한영 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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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팅 수행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발언어와 도착언어에 능통하면 누구나 포스트에디팅이 가능한지 알아보

기 위하여 한국어 원어민 중 영어가 능통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사춘기 이전

에 언어 습득이 이뤄진다는 결정적 기간(critical period) 가설에 근거하여(Snow 

and Hoefnagel-Höhle 1978)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최소 한국에서 10년 이

상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국어 원어민을 정의하였다. 

영어에 ‘능통하다’의 정의를 위해 야마다(Yamada 2014)의 연구 설계를 참

조하였다. 그는 토익 평균 800점을 기록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지

만, 본 연구는 이보다 높은 기준인 토플IBT 100점, 토익 900점에 상응하는 공

인 영어점수를 보유하고 영어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어야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 교육 조건이 다른 세 개의 그룹의 성격에 부합

하는 참가자를 온라인 공지를 통해 모집하였다4). 

<표 2> 참여 그룹 프로필

N그룹
번역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영어와 한국어에 능숙함, 영어를 자주 업

무에서 사용

T그룹 번역 교육을 석사과정에서 2학기 수강했으나,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받지 않음

P그룹

번역 교육을 석사과정에서 4학기 수강했으며, 영한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1

학기 수강했음

기계번역 결과물의 특징, 전형적 오류, 가이드라인, 수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효율적 수정 전략 등을 학습함.

(한영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받은 그룹을 모집할 수 없었음) 

분석 편의를 위해 사전에 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참여자를 N(no prior 

education)그룹, 번역 교육만 받은 참여자를 T(translation education)그룹, 번역과

포스트에디팅 모두 받은 참여자를 P(post-editing and translation education) 그룹

으로 명명하였다. 각 그룹에는 4명의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참여자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4) N그룹은 SNS모집, T와 P그룹은 온라인 메신져 단체 공지를 통해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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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참여자 프로필

N 그룹

N1 해외 거주x, 토익 900, 영문학 전공, 영업직

N2 해외 거주x, 토익 895, 영어강사

N3 해외거주 3년, IBT113(토익 925-940), 영어학부생

N4 해외 거주 5년+, 토익 985, 대학원생

T 그룹

T1 해외 거주x, 통번역대학원 재학, 중국문화 전공

T2 해외 거주x, 통번역대학원 재학, 전기전자공학전공

T3 해외 거주 5년, 통번역대학원 재학, 국제학 전공

T4 해외 거주 5년, 통번역대학원 재학, 경영학 전공

P 그룹

P1 해외 거주x, 통번역대학원 졸업, 중국문화 전공

P2 해외 거주x, 통번역대학원 졸업, 영어 전공

P3 해외 거주 5년, 통번역대학원 졸업, 기계공학 전공

P4
해외 거주 3년, 통번역대학원 졸업, 경영학 전공

(졸업생은 모두 2020년 졸업생)

3.2 연구방법

본 실험은 기계번역 결과물을 주어진 시간 내에 수정하여 인간번역 수준의 납

품 가능한 품질을 달성해 달라고 요청했기에, 풀포스트에디팅(full post-editing)5)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포스트에디팅 교육 여부가 그룹간의 주요 차이

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상세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

다. 결과물 비교를 위해서 포스트에디팅의 중요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생산성과

기계번역 품질을 분석하였다(Guerberof Arenas 2009: 26). 구체적으로는 기계번

역 품질을 분석하기 기계번역 오류의 수정 성공도를 평가하였다. 충분성(출발언

어 텍스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었음)과 수용성(도착언어 텍스트가 영어의 통

사적 화용적 규범에서 어긋나지 않음)을 모두 충족하는 수정이 이뤄진 경우는

‘수정완료’로 정의했으며,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을 시도하였

으나 충분성과 수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수정시도’로 정의하였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를 ‘미

수정’으로 정의하여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포스트에디팅의 효율적

수행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정이 이뤄졌는지를 분석하였다. 

5) 포스트에디팅은 일반적으로 풀포스트에디팅과 라이트포스트에디팅으로 분류할 수 있

으며, 풀포스트에디팅이란 기계번역 결과물을 인간번역과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Wagner 19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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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물 분석 및 논의

4.1생산성의 비교

기계번역을 활용한 포스트에디팅을 처음 수행할 경우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

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다. 하지만 번역 교육 및 포스트에디팅 교육 유무에 따

라 생산성을 비교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

측정을 위해 두 가지 정보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참가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인 생산성, 두 번째는 작업 후반부의 오류 수정 유무를 사용하여 생산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먼저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포스트에디

팅 수행이 인간번역 수행보다 더 빠르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5점 척도(5>매우

빠르다 4>빠르다 3>보통이다 2>느리다 1>매우 느리다)로 평가를 요청하였다. 

<표 4> 참여자의 주관적 생산성 평가

N1 3 T1 2 P1 3

N2 5 T2 4 P2 5

N3 5 T3 3 P3 5

N4 5 T4 3 P4 5

평균 4.5 평균 　 3 평균 　 4.5

번역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N그룹 참가자들의 평균은 4.5로서 인간번역

보다 포스트에디팅이 빠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번역 교육은 받았지만 포스트

에디팅 교육은 받지 않은 T그룹 참여자들의 평균은 3.0으로 포스트에디팅이 인

간번역 대비 빠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번역 교육과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모두 받은 P그룹의 평균은 4.5로 포스트에디팅이 빠르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텍스트 후반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

지 않았다는 것은 작업 시간의 부족 혹은 작업 능숙도의 부족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텍스트 후반부의 명백한 오류 미수정을 생산성 파악

을 위한 대리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계번역 결과물에 수정이 필요한

16,17,18,20 번 문장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수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지 여부

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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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6-20번 문장의 출반언어 텍스트와 기계번역 결과물

16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

하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로 일

각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도 보내고

있다.

The possibilities of block-chain 

technology are endless, but some of the 

government's virtual currency 

regulations are also worrying.

17

그러나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인만큼 이 둘을 떨어져서 접

근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전문가들

의 목소리도 높다.  

However, since virtual money is 

content based on block chaining, 

experts say that approaching them away 

from each other is dangerous.

18
정부가 블록체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It is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has 

not fully understood the block chain.

20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형과 폐쇄형이

블록체인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가

능성을 섣불리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Even so, open and closed forms may 

be linked by block chains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a possibility.

<표 6> 참가자의 연속적 미수정 현황

N2와 T4는 4번 연속 미수정이 관찰되었고, 작업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N4와 T2 역시도 작업 시간 부족 혹은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 탐지에 실패하여 3번 연속 미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P그룹의

참가자\문장　 16 17 18 20

N1 수정완료 수정시도 수정완료 수정완료

N2 미수정 미수정 미수정 미수정

N3 수정완료 수정시도 수정완료 수정시도

N4 수정완료 미수정 미수정 미수정

T1 수정완료 수정시도 미수정 미수정

T2 수정완료 미수정 미수정 미수정

T3 수정완료 수정완료 수정완료
수정완료

T4 미수정 미수정 미수정 미수정

P1 수정완료 수정시도 수정완료 수정완료

P2 미수정 수정시도 수정시도 수정완료

P3 수정완료 수정완료 수정완료 수정완료

P4 수정완료 수정완료 수정완료 수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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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속적인 미수정을 보인 참여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작업 시간에 부

족함이 없었으며 오류 탐지에도 성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참여자들의 주관적 응답과 연계해서 해석하자면, 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N그룹의 경우 작업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참여자들도 포스트에디팅

의 생산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그룹

의 참여자는 인간번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에 포스트에디팅 생산성을 인간

번역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간번역 경험

은 있지만 포스트에디팅 경험이 없는 T그룹은 포스트에디팅의 생산성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인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을 모두 경험한 P그룹은 포

스트에디팅 생산성에 대한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텍스트 후반부의 미수정 여부를 통해 생산성을 추론해 보자면 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N그룹과 번역 교육만을 받은 T그룹은 생산성이 높다고 보기

는 어렵고, 두 그룹의 생산성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T그룹은 포

스트에디팅이 인간번역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

면 전통적인 번역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포스트에디팅을 처음 수행하는 상황

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번역 교육과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모두 받은 P그룹은 연속적인 미

수정이 전혀 없으며, 인간번역과 비교하여 포스트에디팅의 생산성이 높다고 평

가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는 장기간의 번역 교육과 포스트에디팅 교육이

함께 이뤄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4.2 결과물 오류 분석

포스트에디팅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기계번역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 

기계번역 결과물을 20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충분성과 수용성을 기준으로 오류

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수정이 필요한 문장은 총 16개로 분

석되었다. 이후 총 12명의 참석자가 제출한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에 대해서 수

정이 완전하게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충분성과 수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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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참가자 수정 관련 통계

　 수정완료 수정시도 미수정

N1 9 3 4

N2 3 0 13

N3 5 2 9

N4 5 1 10

평균 5.5 1.5 9

T1 6 1 9

T2 2 0 14

T3 10 2 4

T4 7 0 9

평균 6.25 0.75 9

P1 13 1 2

P2 4 2 10

P3 12 0 4

P4 14 0 2
평균

10.75 0.75 4.5

수정 완료의 경우 P 그룹은 여타 그룹보다 높은 수정완료(P:10.75, T:6.25, 

N:5.5)를 보였다. 특히 가장 수정완료가 낮고 미수정이 높은 참여자인 N2, T2, 

P2를 제외하면 P 그룹의 우위(P:13, T:7.6, N:6.3)는 더욱 두드러진다. 반면 N그

룹과 T그룹의 비교에서는 참가자 네 명의 평균 및 세 명의 평균 모두에서 1.3 

이하의 차이만이 관찰되었다. 

미수정에 대해서도 P 그룹은 낮은 미수정(P:4.5, T:9, N:9)을 보였다. 특히

N2, T2, P2를 제외하면 P 그룹의 우위(P:2.7, T:7.3, N:7.7)는 더욱 두드러진다. 

반면 N그룹과 P그룹 평균 비교는 매우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P그룹이 여타 그룹보다 기계번역의 오류 수정을 더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N과 T그룹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16개의 문장에서 식별된 오류가 모두 같은 중요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두법과 고유명사 등의 오류는 물론 수정이 필요하지

만 다른 오류와 비교하여 그 중요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기계번역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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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고 포스트에디팅 작업방식에 익숙해지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

제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잔존 오류는 실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미, 누락, 

문법 등의 오류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으며, 새로운 작업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실수라기보다는 언어간 전환 능력 혹은 도착언어 표현 능력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전체 16개 오류에서 철자, 고유명

사, 관사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 의미, 문법, 누락에 해당하는 핵심오류가 있는

10개의 문장에 대해 수정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표 8> 참가자 핵심오류 수정 현황

　 수정완료 수정시도 미수정

N1 7 2 1

N2 2 1 7

N3 4 1 5

N4 3 1 6

평균 4 1.25 4.75

T1 4 0 6

T2 2 0 8

T3 7 1 2

T4 5 0 5

평균 4.5 0.25 5.25

P1 9 1 0

P2 3 1 6

P3 10 0 0

P4 10 0 0
평균

8 0.5 1.5 

P 그룹의 참여자 중 세 명이 10개의 핵심오류를 거의 완전하게 수정했으

며, 단순 평균을 비교해도 여타 그룹보다 높은 점수를 득하였다. 추가적적으로

가장 수정완료가 낮고 미수정이 높은 참여자인 N2, T2, P2를 제외하고 분석하

면, P 그룹의 우위(P:9.7, T:5.3, N:4.7)는 더욱 두드러진다. 반면 N그룹과 T그

룹의 비교에서는 참가자 네 명의 평균 및 세 명의 평균 모두에서 0.6 이하의

차이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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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정에 대해서도 P 그룹은 우위(P:1.5, T:5.25, N:4.75)를 보였으며, N2, 

T2, P2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P그룹의 우위(P:0, T:4.3, N: 4.0)는 더욱

분명해 보인다. 반면 N그룹과 T그룹의 비교에서는 참가자 네 명의 평균 및 세

명의 평균 모두에서 0.5 이하의 차이만을 보였다.  

<표 9> 전체 오류 대비 핵심 오류의 미수정 비율 (평균)

미수정 N그룹 T그룹 P그룹

전체 오류 미수정 9 9 4.5

핵심 오류 미수정 4.75 5.25 1.5

전체 오류 미수정 중

핵심 오류 미수정 비중
0.53 0.58 0.33 

      

뿐만 아니라 P 그룹에서는 전체 미수정 중 핵심오류의 미수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0.33으로 세 그룹 중 가장 낮다. 즉 P그룹의 경우 미수정의 절대적 수도

적었지만, 미수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수정이 핵심오류에 해당하는 경우

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N그룹과 T그룹은 전체 오류의 미수정에서 핵심 오류의

미수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이는 N그룹과 T그룹은 오류의 수도

많으며, 단순 실수보다는 핵심적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N그룹과 T그룹

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 품질이 낮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또한 T 그룹의

경우 핵심오류의 미수정 비율이 58%로 N그룹의 53%보다 다소 높다. 이 결과는

번역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번역의 핵심적 오류를 더 잘 수정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가적 품질 평가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수정의 완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포스트에디팅 전문성의 잣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수정의 효율

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에디팅의 목적 중 하나는 양질의 번역을

단시간에 생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계번역

결과물이 허용 가능한 품질 수준일 경우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소한의 수

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 세 그룹의 참여자들의 작업 효율성을 비교

하기 위해 기계번역 결과물 중에서 거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문장을 선별하

는 과정을 먼저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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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문장의 예시

6

은행권은 블록체인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면 평균 2~3일 걸렸던 해

외 송금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If banks develop a common platform for 

block chains, overseas remittances, which 

took an average of two to three days, are 

possible in real time.

7

미국 나스닥의 경우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식거래 소요 기간을 3일

에서 10분으로 단축하기도 했다.

In the case of the US Nasdaq, the time 

required for stock trading was reduced 

from 3 days to 10 minutes by using a 

block chain.

19

폐쇄형은 일부 은행 등의 금융기

관이 자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식인데, 가상화폐를 쓰지 않

아도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 

In the closed type,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some banks provide their own 

remittance services. Even if they do not 

use virtual currency, there is no problem in 

developing a closed block chain.

이후 수정이 필요 없는 기계번역 결과물을 참여자가 얼마나 수정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자동화된 계산법을 사용하였다. BLEU 스코어는 두 가지 텍스트

간의 일치도를 검사하는 방식으로서, 답안으로 제시된 ‘인간번역’과 ‘기계번역

결과물’의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Papineni et al 2002). 하지만

본 연구는 BLEU의 유사성 검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기계번역 결과물’과 ‘연

구 참여자들의 결과물’의 유사도를 평가하였다. Tilde MT에서 온라인으로 제공

하는 BLEU스코어 계산기를 사용했으며, 기계번역 결과물을 전혀 수정하지 않

은 경우는 일치율이 100%이며, 수정 내용이 많은 수록 일치율은 낮아진다. 따

라서 표11의 숫자가 낮을수록 불필요한 수정이 많았다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참가자의 수정 경향성 (일치도 % 기준)

　 6번 문장 7번 문장 19번 문장

N1 64 85 26

N2 100 46 100

N3 100 100 100

N4 57 85 78

총점 321 316 304

T1 12 7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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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수정 성과가 높

았던 P그룹은 기계번역 결과물가 가장 낮은 유사도를 보였기에, 별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도 많은 수정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정

성과가 낮았던 N그룹은 기계번역 결과물과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기에, 가장

적은 수정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19번 문장의 경우 후반부에 자리 잡

고 있어서 작업 시간 부족으로 인해 수정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9

번 문장을 제외하더라도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받은 P그룹이 가장 높은 수정 성

향을 보이고, 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N 그룹이 가장 낮은 수정 성향을 보였음

에는 변함이 없다.

이상의 결과를 수정 성과와 연계하여 본다면 P그룹 참여자들의 수정 성과

가 우수한 이유는, 필수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효율적 수정

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계번역 결과물을 전반적으로 많이 수정한 결과라

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N그룹과 T그룹의 불필요한 수정이 낮은 이유는 수정

의 불필요함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적은 수정을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수

정을 많이 하지 않았거나 혹은 작업 시간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P그룹의 수정 효율성이 높지 않았다는 상기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

다 할 수는 없다. P그룹의 참여자들은 예외 없이 주어진 시간 내에 작업을 완

료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P그룹의 참여자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수정했으며, 앞으로 수정의 효율성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

으로 작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한 학기의 영한

T2 78 31 100

T3 96 100 100

T4 10 23 100

총점 196 233 320

P1 9 21 26

P2 77 50 92

P3 8 43 63

P4 64 22 38
총점

158 136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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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에디팅 수업이 한영 포스트에디팅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

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에, 포스트에디팅 교육과 수행 효율성의 관계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4.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세 그룹의 데이터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바는 포스트에디팅 수행이 절대 쉽

지 않다는 것이다. 상세한 품질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기계번역의 오류

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포스트에디팅 수업을 수

강하고, 번역 수업을 2년간 수강한 P그룹이 여타 그룹보다 높은 수정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핵심오류 미수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참여자가 있

었다. 이는 제한된 시간 내에 우수한 품질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모국어와 외국어의 사용이 가

능하면 누구나 한영 포스트에디팅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번역 교육을 받은 T그룹과 비교하여 번역을 전혀 학습하지 않은 N그

룹이 일부 수정 성과에서 더 우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포스트

에디팅 특이적인 요소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T그룹 참여자들이 번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일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거나, 두 학기의

번역 교육으로는 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과의 확실한 차이를 보일 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의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T 그

룹보다 번역을 1년 더 학습하고 영한 포스트에디팅까지 학습한 P그룹이 T그룹

과 N그룹 보다 모든 수정 성과에서 앞선다는 것은, 선행연구 검토에서 알 수

있듯 포스트에디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에디팅 교육이 필요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포스트에디팅의 바탕을 이루는 번역 학습

이 장기적으로 이뤄질 경우 번역 수행 능력, 언어 능력 등의 개선으로 인해 포

스트에디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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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의미

본고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한영 포스트에디팅 작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포스트에디

팅 수행을 위해서는 번역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해야 하며, 

이후 기계번역의 특징 및 포스트에디팅 수행 방법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후 번역 교육 배경이 다른 세 그룹의 실험을 통해 선행연구

검토의 결과를 지지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기 선행연구 검토와 실험 결과에 기반하여 연구 질문에 답을 하자면 다

음과 같다. 1. 한영 포스트에디팅은 번역과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

야 하는 작업이기에 출발언어와 도착언어에 대한 구사력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2. 기계번역의 품질이 높아지는 만큼 기계번역보다

높은 수준의 “번역실력”이 포스트에디팅 수행의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조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충분한 번역 교육이 필요하다. 3. 하지만

이후 한영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포스트에디팅 수행

을 위한 최소 충분조건을 달성했다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영 포스트에디팅 특이

적인 역량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기존의 번역 교육을 보완하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영 포스트에디팅이라는 새로운 번역 방식의 교육에 필요한 요

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선행연구와 실험데이터를 통해 번역 교육과 포스트에디팅의 관

계 설정 및 포스트에디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제안하고 있

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추가 연구 영역에 관한 탐구가 뒷받침되고, 본 연구

와 유사한 연구가 영한 포스트에디팅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뤄진다면 영어-한국

어 언어쌍의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와 미래연구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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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는 한영 포스트에디팅 수업 기획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연구로서 매우 제한된 텍스트와 소수의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기본 언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점수를 토대로 대상자를 모집

했으나, 예비 실험 등을 통해 참가자를 정제하여 선발함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

었다. 따라서 각 그룹 참여자들의 한국어-영어 구사 능력의 차이가 본 분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수정의 완성도만

을 분석했지, 상세한 품질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체계적인 포스트

에디팅 수업을 설계하여 더 많은 학습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상세한

품질 분석을 실시하여 본 실험의 결과를 지지 혹은 기각하는 현장 중심의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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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계번역 결과물>

The block chain technology is expected to have a ripple effect not only in 

the financial sector but also in everyday life. The World Economic Forum 

(Davos Forum) has selected the block chain as one of the seven underlying 

technologies that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avos Forum 

predicts that by 2017, 80% of the World Bank will develop a bookkeeping 

system using block chains. In the real world, block chains can be used for 

financial settlement, remittance, and self-certification. It uses public passwords 

and passwords that are only known to the individual user, making it possible 

to trade quickly and securely without troublesome process. There is no worry 

about lost or stolen. If banks develop a common platform for block chains, 

overseas remittances, which took an average of two to three days, are possible 

in real time. In the case of the US Nasdaq, the time required for stock trading 

was reduced from 3 days to 10 minutes by using a block chain. It can also be 

used in real estate. Germany's startup Slack has applied block-chain technology 

to real estate rental services. As soon as the tenant paid the real estate deposit 

and rent, they opened the smart lock attached to the building through the 

smartphone so that they could see inside. The domestic IT industry is also 

spurring the development of services using block chains. Samsung SDS has 

integrated its block chain platform 'Nex Leisure' with Samsung Card. 

Identif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of Samsung Card, and automatic login of 

affiliated companies are used. The company also applied block chains in the 

shipping and logistics field to prevent the forgery and exchange of documents 

related to import and export and to simplify the process of issuing documents. 

LG CNS, SK Corp., and C & C. In addition, where transactions occur, where 

trust is required, and where data information is stored, block-chain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widely available. Big Data, Internet (IoT), and AI (Artificial 

Intelligence) are expected to create explosive synergies when they mee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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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gency expects the domestic block chain market to 

grow from 201.5 billion won in 2016 to 356.2 billion won in 2022. The 

possibilities of block-chain technology are endless, but some of the 

government's virtual currency regulations are also worrying. The government is 

going to separate virtual money and block chains and eradicate virtual currency 

speculation. However, since virtual money is content based on block chaining, 

experts say that approaching them away from each other is dangerous. It is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has not fully understood the block chain. 

Block chaining is divided into an open type (public) and a closed type 

(private). Open type is a technology that everyone can trade with each other. 

In the closed type,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some banks provide their own 

remittance services. Even if they do not use virtual currency, there is no 

problem in developing a closed block chain. Even so, open and closed forms 

may be linked by block chains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a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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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n Anybody Perform Korean to English Post-editing Tasks?

A Pilot Study for MTPE Module Design 

Lee, Jun-ho

(Seoul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is an initial step to discover the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to 

perform Korean to English MTPE(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tasks. As 

MTPE has emerged as a new way of transl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TPE training and services’ prerequisites. Therefore, this article will review 

previous research on MTPE competence and training and define the 

prerequisites for performing MTPE tasks. Following the research review, this 

study experimented with three groups that have different translation training 

experiences to investigate if the previous research’s argument can be supported 

with Korean to English MTPE data. To that end, the experiment’s outcome 

will be analyzed to investigate if participants from diverse backgrounds showed 

any difference in correcting the errors remaining in the machine-translated 

document.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article will suggest what should be done to make a qualified post-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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